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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이나 고원 등 표고(해발 고

도)가 높은 장소일수록 기온

이 낮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

잘 알려져 있다. 예컨데 표고 

5,895m인 킬라만자로는 적도 

부근에 있지만 정상 부근에서

는 눈이나 얼음을 볼 수 있다.

‘과학잡지 뉴턴’(post.nav-

er.com/my.naver?member-

No=315595030)에 따르면 일

반적으로 표고가 100m 오르

면 기온은 0.65°C 내려간다. 

킬라만자로 정상의 경우를 계

산하면, 표고 0m인 지점에 비

해 약 38°C(0.65x58.95) 만큼 

기온이 내려간다.

표고가 높아지면 태양에 접

근하게 되므로 반대로 기온이 

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

있을지 모른다. 

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,000km 거리에 있는데, 

태양의 주위를 원에 가까운 타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다. 

1년 중에 태양과의 거리는 약 500만km나 변한다. 그러

나 태양에 접근할수록 더워지는 것은 아니다. 지구가 가

장 태양에 가까워질 때는 1월인데 북반구는 겨울이다. 

가장 태양에서 멀어질 때는 7월인데 북반구는 여름이 

된다. 이런 사실에서도 산에 올라가 태양에 몇 km 접

근했다고 해서 기온이 오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.

■ 열의 근원은 지표

대기는 태양빛에 대해 거의 투명하다. 지구에서 오는 

태양빛 에너지의 절반은 지표를 데우는 데 쓰인다. 나머

지 절반은 대기의 윗면이나 지표, 구름에서의 반사에 의

해 우주 공간으로 빠져 나가거나 대기에 흡수된다. 결국 

지표 부분의 대기는 지면에서 

오는 열로 데워진다. 결국 열

의 근원은 지표인 셈이다.

지표에서 데워진 대기는 가

벼워져서 상승한다. 대기는 상

승함으로써 기압이 낮아지고 

팽창해서 온도가 내려간다. 팽

창할 때 그 주위에서 열을 받

으면 온도 변화가 없지만, 받

을 열이 없다면 팽창하면서 

밖으로 해준 일만큼 공기에서 

에너지가 사라지므로 온도가 

내려가는 것이다. 이것이 표

고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

내려가는 원인이다. 그래서 지

표에 가까울수록 기온이 높

고, 멀수록 기온이 낮아진다.

더욱이 대기는 대류운동이

나 바람 등에 의해, 상하 방향

이나 수평 방향, 그리고 고위

도와 저위도의 사이에서 뒤섞

인다. 그 결과, 같은 표고의 기온은 거의 일정해진다. 그

래서 표고가 높은 산 위에서는 지면에 가까워도 기온

은 낮아진다.

■ 오존층도 열의 근원

단,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내려가는 것은 고도 

11km 정도까지이다. 이 범위에서는 대기가 대류하기 때

문에‘대류권’이라고 부른다. 지면에서 상승해 온 대기

는 이 대류권의 웟면까지밖에는 올라가지 못한다. 이 위

의‘성층권(11~50km)’에서는 오히려 고도와 더불어 온

도가 올라간다(단, 20km까지는 거의 같은 온도). 그 이

유는 성층권에 포함된 오존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

흡수해 에워지고, 그것이 열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.

성층권 위에서는 더 복잡한 온도 변화를 나타낸다.

표고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는?

▲ 그래픽=과학잡지 뉴턴


